
레바논: 드루즈(Druze of Lebanon)

인 구 : 300,000(joshuaproject.net)

언 어 : 레반트 아랍어

종 교 : 이슬람의 한 종파

복음주의자 : 0.01%

성경번역 : 미확인

개요 / 역사

드루즈 족은 자기 종족을 ‘모와히돈(Mowahhidon-복수)’또는 모와히드(Mowahid-단수)으로 

부르는데 “momotheistic(일신교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그들은 흔히 “드르즈” 라고 부르

는데 이것은 엘 드리지(el-Drzi)에서 나온 말로 드루즈 종교 초기의 포교자들 중 한명의 이

름이다.무슬림 칼리프 알 하킴(al-Hakim)의 개종하기도 전에 그들 자신의 종족이 있었다는 

근거들이 있다.입증된 이론에 따르면 드루즈 족이 페르시안 개척자라고 하고 또 어떤 이론

에 따르면 그들이 십자군 전쟁 당시의 기독교인 후손이라고 한다.후자는 가능성이 높지 않

다 왜냐하면 첫 십자군 전쟁은 알 하킴 (al -Hakim)이 출현한 지 80년 후에 일어났기 때문

이다.드루즈족은 자기들만의 나라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땅을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

선 충성을 다한다.그들은 이스라엘, 레바논,시리아 등지에서 발견되고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아 가장 뛰어난 전사로 알려져 있다.

생활 양식

드루즈족은 촌락과 산에 거주하고 분리국가의 열망을 품지 않고 그들 자신의 땅과 재산의 

개인 적인 구역에만 관심을 둔다.그들은 고립된 생활양식을 따른다.그들의 종교로 개종하거

나 그들이 다른종교로 개종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다,그들의 종교가 설립된 직후에 새로운 

개종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중지하는 대신에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를 존속시켰

다.최근까지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12세와 15세 사이에 남자아이들은 16세나 17세에 결

혼을 했다.드루즈족이 다른종교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할 때면 그들의 종교를 보호하고 보

안을 위해서 다른 종교와 혼합시켰다. 그들의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모슬렘이나 기독교

인들처럼 기도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는 더 높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요즘은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드루즈족은 전에 일

부다처제를 한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오늘날 드루즈족 사이에서 그에 대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들의 종교를 모독하는 것을 포함하는 어떠한 행위를 분명하게 금지하며 술담

배를 삼간다.드루족은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국경을 넘어 있는 드루족들도 

친척관계로 여긴다.

종교

드루즈족의 종교는 이슬람의 한 이단으로서  주후 9세기 경에 시작되었다.설교자 다라지

(Darazi)와 페르시안 신비주의자 함자 이븐 알리 이븐 아흐마드(Hamza ibn Ali ibn Ahmed)

이 종교를 번성시키는 역할을 했다.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카이로 

출신 무슬림 칼리프 알 하킴  비 아므르 알라 (al-Hakim  Bi -amr Allah ,985 또는 

996-1021 AD)이라고 공표했다.오늘날 드루즈족은 다라지(Darazi)가 그 메시지를 왜곡시켰

다고 믿고 그의 글들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진다.

드루즈족은 꾸란이 신성하다고 믿지만 그들은 꾸란을 겉 모양이라고 보고 “내면의 은밀한 

의미를”고수한다. 그들의  경전은  집합적으로 “키탑 알 히크마 (kitab Al Hikma)",지혜의 

책으로 알려져 있다.이것은 총서로서 첫 여섯권의 책이 흔히 사용된다.그책들은 엄격하게 

일신교를 나타낸다.그들은 아담 ,아브라함,그리고 예수(단지 요셉의 아들이라고 믿은다) 를 

포함해 일곱명의 주요 선지자를 받아들인다.가가의 주요 선지자 일곱명의 소선지자들이 있

다.각각의 소선지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이 있다.

드루즈족은 영혼의 환생을 믿는다.즉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영혼이 즉시 환생하고 (시간과 

공간에서)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그들의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자연적으로 영적이

다.그들의 믿기에 천국은 영혼이 그의 창조자와 만나고 연합하는 궁극적인 행복이다.지옥은 

전능자의 영광스러운 임재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쓰라린 감정이다.

필요

드루즈족은 16세기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한 지역에 살고 있고 1948년에 국가를 설립한  이

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운명을 같이 했다.수년동안 그들의 남자들의 300 명이상이 나라를 

수호하다 죽었다. 드루즈족은 아직 그들리 그렇게 수호하는 사회의 충분한 혜택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드루즈 촌락에 유틸리티 네트워크

를 연결하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주요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영적으로 드루즈족은 개인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창조자를 만나야하고 그들의 종교에서 행해

지는 은밀한 정신훈련을 거부해야 한다.


